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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4. 2.(목)

식약처-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방안 논의

 - ‘2026년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 간담회 개최

 - 네트워크 참여 8개 협회·단체와 사업 운영방안 논의 및 현황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26년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8개 전문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현황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3월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

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가 의약품 공급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 

수집 체계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 영향, 대체가능 여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개요>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발생한 공급 

중단 및 부족 의약품에 대한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긴급도입의약품의 안정 

공급과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한 ‘긴급도입의약품 재고공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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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상황을 안내하였다. 참석한 각 단체는 현재 의약품 시장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앞으로도 8개 전문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마련

하여,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 안심 공급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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